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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기 상 청

(2014. 10. 22. 게재 요청)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화산재

  

  화산 폭발은 크고 작은 재앙을 가지고 온다. 지난 9월 27일 오전 11시 53분경 

일본 열도 중부에 위치한 온타케산(3,067m)이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대량 분출됐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충격이나 화산 가스의 침식 등으로 부서진 상태로 방출되

는 암편들을 화산 쇄설물이라 하며, 이 중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의 부스러기 가

운데 크기가 0.25~2mm정도의 작은 알갱이들의 퇴적물을 화산재라 한다.

  화산재가 내린 탓에 주변이 어두워졌고,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바닥에 가라  

앉은 화산재가 공중에 떠올랐다.

  전문가에 따르면 화산재가 내릴 때 호흡을 할 경우 수분과 만난 화산재가 황

산으로 변해 피부 조직을 파괴하고, 폐암과 규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화산재는 미세한 유리조직으로 날카롭게 생겨서 몸속을 이동하여 피부조직

을 긁을 수 있다. 그런 만큼 기관지 천식을 앓거나 저항성이 약한 사람은 물론 

건강한 사람도 화산재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산 폭발로 나오는 화산재는 항공기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

화산재는 지하의 뜨거운 마그마가 화산 폭발로 분출되면서 뿜는 암석 부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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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다. 입자의 크기는 지름 2mm 이하로 아주 작아서 모래와 비슷하거나 점

토처럼 곱다고 생각하면 된다. 심하면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 공

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스며들 수 있다. 항공기 엔진이나 계기판 등에 들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항공기 엔진에 화산재가 들어가면 엔진이 바로 멈춰버리는데, 그 이유는 규소 

때문이다. 화산재 속에는 유리의 원료가 되는 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뜨거운 항공기 엔진에서 녹아버린다. 규소는 1,100℃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만 녹

지만 항공기 엔진은 이보다 더 뜨거운 1,400℃의 온도에서 가동되기 때문이다. 

뜨거운 열에 녹은 규소가 엔진 구석구석에 들어가 엔진 작동을 마비시키게 된

다.

 

  화산재는 항공기 계기판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항공기의 계기판은 외부 공

기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화산재가 들어갈 수 있다. 계기판에 화산재

가 들어가면 고도와 속도 등 항공기의 상태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어서 항공기 

운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화산재는 항공기 엔진과 계기판을 마

비시켜 항공기를 추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화산재가 지름 4~5mm 정도로 뭉쳐지거나 화산 가스, 공기의 수증기와 합쳐지

는 것도 문제다. 화산재 입자는 마그마 속에서도 녹지 않고 고체로 남을 정도로 

단단한데, 그것들이 덩어리가 되면 조종석 유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커먼 화산재가 항공기에 달라붙으면 조종사의 시야를 가려 정상적인 비

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달라붙은 화산재는 항공기 꼬리 부분의 무게를 늘여 

이륙과 착륙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화산재 입자는 전기를 띠고 있어 전파

도 방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신까지 마비되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항공기 운항 중단이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번, 일본의 온타케산 화산폭발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어 중요한 외교 일정이 

미뤄졌고, 항공운송업체는 약 17억 달러(약 1조 88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

었다고 한다.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

하면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곳에서는 화산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겠다.


